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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방한 6일차(25일),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
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6일차(25일),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
식조사 6일째(25일) 일정을 진행했다. 

2.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소수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관계자, 그리고 참
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들을 면담하고, 한국에서의 소수정당이 직면하고 있는 결
사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림 1 노동당, 녹색당 관계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와 면담중인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KTX를 이용하여 6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경
주 자동차 부품업체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2010년 
사측의 직장폐쇄 이후 공장 앞 공터에 위치한 농성장을  약 30분 정도 둘러보며 노조 
집행부로부터 농성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농성이후 사측으로부터 어떻게 탄압
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4. 이후 미아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인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 사무실로 이동하여 비공개간담회를 2시간동안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노
동조합 관계자들은 만도경주공장이 프랑스 발레오그룹에 1999년에 인수된 이후 발생
한, 2010년 초 직장폐쇄와 대규모 해고사태, 그 과정에서의 사측 고용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사 및 경찰의 방관 등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노무관리 자문 업체 <창조컨설팅>이 개입하여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산별노조인 금속노
조를 집단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발레오경주노조라는 기업노조 설립을 사측이 
주도한 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관해 현재 금속노조가 1심과 2심을 승소한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거쳤으나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다. 2시간동안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소송과정에서의 사측의 주장, 대법
원의 선고일정, 직장폐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그림 2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농성장에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5. 방문 7일차인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출
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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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조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 유엔특보일행


